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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
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 -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장학생 모집
충현선교교회

충현선교교회 장학부(위원장 정재현 장로)가 

2020-2021년 장학생을 모집한다. 장학금 종류

는 일반 장학금, 박태용 장로 장학금, 정상우 목

사 장학금등이다.

신청 자격은 대학 및 신학교 재학생이나 입학 

허가된 자로 LA와 인근 지역 거주자이다. 제

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서, 성적증명서 등이며 

오는 23일까지 우편 접수(CHMC Scholarship 

Committee, 5005 Edenhurst Ave., LA, Califor-

nia 90039) 혹은 이메일 접수(chmcscholarship@

gmail.com)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충현선

교교회 홈페이지(www.choonghyun.org)를 방문

하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818) 549-9191

              chmcscholarship@gmail.com

부처님오신날 행사,
5월로 연기

4월 30일은 음력으로 4월 초파일, 부처님오신

날이다. 그러나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과 연

등회(연등축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 

달 늦춰진 5월로 연기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최근 서울 종로구 우정

국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

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30일로 

예정됐던‘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은 5월 30일로, 

4월 25일 예정됐 ‘연등회(연등축제)’는 5월 23

일로 변경됐다.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연기되기는 

한국 불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작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하여 그 아픔을 국민과 함께 하

고 치유와 극복에 매진하고자 불기 2564년 부처

님오신날 봉축 행사 일정을 부득이하게 음력 윤

4월 8일(5월 30일)로 변경하여 행사를 치를 것을 

고심 끝에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부처님오신날부터 조

계사 등 전국사찰에서‘코로나19 극복과 치유’

를 위한 기도가 입재에 들어간다. 특히 종단은 코

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한 봉사와 기도정진 동참을 적극 권

장했다.

중생 목숨 살리는 어진 마음 가져야

마음은 산(生) 것이요, 죽은(死) 것

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은 

생명 없는 허공도 아니요, 또한 생

명이 아닌 무기물질도 아닌 것이다. 

물질도 허공도 아닌 이 마음은 우주

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마

음이라 하는 것조차 크게 그르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도 마음 아닌 마음, 

이것이 곧 인생 보완의 진면목입니

다. 이것만이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

러므로 이 마음 이전엔 아무것도 존

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성(性)이다, 도    

(道)다, 이(理)다, 영(靈)이다, 신(神)이

다, 생명이다, 정신이다, 반야다, 열

반이다, 보살이다, 진리다, 여여(如

如)다, 원각이다, 범화다, 화엄이다 

등의 여러 가지 망사로 규정짓고 유

물, 유신, 유심, 과학, 철학, 종교를 논

하면서 인생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영원불멸의 실제이며, 

절대자유의 생명이며, 우주의 핵심

이며 온누리의 진리이며, 천지조화

의 본체이며 신의 섭리이며 문화창

조의 운동력입니다. 그리고 인생도 

인류문화 창조도 모두 이 마음의 환

각으로 꿈 속의 꿈에 불과한 것입니

다. 이 엄청난 꿈 가운데서 정말로 

꿈이 아닌 것은 오직 이 마음 아닌 

마음인 이‘나’뿐입니다.

 

이러한 영원불멸의 자기자신을 잃

어버린 이유는 나라고 하는 이 육신

이 지수화풍(地水火風), 네 가지 요

소로 이루어졌다가 흩어져 없어진

다는 법리를 망각하고 이 육신만

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한 까닭으

로 인해, 이 결과로 영겁토록 생사의 

고(苦)에서 헤어날 길이 없고 인과의 

사슬을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도 아닌 마음인 이 나, 

허공도 물질도 아닌 이 실제의 나를 

찾을 때 불안과 공포에서 헤어나는 

인류 구제의 길은 있는 것입니다. 오

늘 인류는 정신세계를 외면하고 물

질 과학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유물 사상에 현혹되어 자

아상실이나 자기부재라는 불행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계의 처음에‘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하셨습니다. 

예전 말씀에도‘천의 대덕은 살리는 

것(天德地之大日生)이요, 사람의 대

덕은 어진 것(人類之至德日仁)’이

라 하였으니, 사람으로서 어질지 않

으면 사람의 가치가 없고, 사람의 가

치가 없으면 삼재에 참례하지 못할 

것이니, 어떻게 사람의 어진 마음을 

보존하고 자라게 할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여러가지, 즉 편하

려거든 방생하고, 즐거우려면 방생

하고, 부귀하려거든 방생하고, 무병

하려거든 방생하고, 장수하려거든 

방생해야 합니다. 중생의 목숨을 살

리는 것이 가장 어진 마음이고, 어

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러가

지 원하는 바가 자연 성취되는 법입

니다.

 

지금 시대는 예전과 달라서 사람

과 사람끼리도 서로 죽이고 죽고 하

는데 동물을 사랑하고 살리려는 것

은 지나칠 일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

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먼저 사랑하고 살

리기 시작하면 자연히 어진 마음이 

차츰 자라날 뿐 아니라 서로서로 권

하여서 사람마다 어진 마음을 가지

게 된다면 전 세계가 인간극락으로 

화할 수 있습니다.

-청담 스님-


